
3월 21일(목)  /  삼상 24-27장 3월 22일(금)  /  삼상 28-31장 3월 23일(토)  /  삼하 1-3장

▶내용요약: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나 십 광야에 있을 
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. 하지만 다윗은 사울
을 죽이지 않았다.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
때문이다. 사울은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과 그를 향한 충성을 알
면서도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. 결국 다윗은 
생명과 안전을 위해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의 땅으로 가서 
망명 생활을 하게 된다. 
▶질문: 어리석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의 아내로서 다윗
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말라는 지혜
로운 조언을 한 여인은 누구인가? 
▶생각하기: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다. 
그가 일상에서 양을 치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힘을 길렀듯이 
사울에게 쫓기면서 고생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고충을 알고, 하
나님의 주권을 깊이 있게 인식하였던 것이다. 고난이 당시에는 
힘들어 보이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받아들여야 한다. 

▶내용요약: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대를 이스라엘 전
투에 참전시키려 하였다. 하지만 아기스 왕의 장군들은 이를 반대
하였다. 이에 다윗은 동족 살상의 참담한 일에서 피할 수 있었다. 
다윗이 참전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. 돌아왔을 때에 아말
렉 족속들이 다윗과 다윗 부대원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간 것
을 알게 되었다. 부대원들이 낙담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으
나 그 큰 곤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
다.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
서 무찔렀다. 
▶질문: 사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무당을 찾아가 어
떤 영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.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었는가?
▶생각하기: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, 하나님의 뜻을 알지 
못하였다. 영적으로 타락하여 무당을 찾아갔다. 사울은 결국 길보아 
산 전투에서 죽었다. 다윗에게 일찍 왕위를 이양하는 것이 옳지 않
았을까?

▶내용요약: 다윗에게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
다.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. 도리어 사울과 
여호와의 백성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금식하였다. 그
리고 조가를 불러서 그 슬픔을 표현하였다. 
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
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하나님이 사울 집안의 권력을 빼
앗아 다윗에게 줄 것을 알고 다윗을 찾아가 그가 유다와 베냐민
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. 
 ▶질문: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
죽인 자는 누구인가? 
▶생각하기: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
였다. 그는 조가를 불러서 그 슬픔을 표현하였다. 그 애도의 노래
는 용사로서의 사울과 요나단을 그리고 있으며, 특별히 요나단이 
다윗에게 보여준 우정을 노래하였다. 다윗은 개인적인 관점에서
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았다. 

                3월 24일(주일)  /  삼하 4-6장

▶내용요약: 이스보셋 수하에 있던 군 지휘관 두 사람, 레갑과 바
아나는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
들고 다윗에게로 갔다.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행위를 꾸짖고 그 
두 사람을 즉결처형하였다.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
무덤에 함께 묻었다. 
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. 다윗이 기름부름을 받아 온 
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 왔다. 

다윗은 전투를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. 그리고 하나
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블레셋과 전투하여 승리하였다. 
▶질문: 하나님이 궤를 운반하던 수레를 끌고가던 소들이 뛰어서 
궤가 떨어지려고 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? 
▶생각하기: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던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 아
래 죽자 그 궤를 다윗은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
돔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. 

이후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
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메고 다윗 성으로 가져오게 하였다. 궤는 
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고 가야 했다. 하나님
을 위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. 궤가 
다윗 성으로 가는 동안 다윗은 춤을 추며 즐거워하였다. 그의 춤
과 즐거움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
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. 

3월 18일(월)  /  삼상 12-15장 3월 19일(화)  /  삼상 16-19장 3월 20일(수)  /  삼상 20-23장

▶내용요약: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사사 직에서 물러난
다. 그러면서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우
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.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
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. 
사울의 몰락이 너무나 빨리 왔다. 그는 길갈에서 제사장이 아님에
도 번제를 드리는 어리석음을 보였다.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
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
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, 그
것은 리더로서의 결격 사유이다. 
▶질문: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
했다. “(    )이 제사보다 낫고 (      )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” 
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? 
▶생각하기: 혜성같이 등장해서 왕위에 올랐던 사울은 초기 큰 공을 
세웠으나 금방 몰락의 길을 걸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
람의 목소리를 듣거나,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리더는 결국 무너진다. 

▶내용요약: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
으로 세웠다. 하나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시켰다. 반면 사
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. 삼
상 17장에서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온다. 다윗은 골
리앗과 싸워 이겼다. 그것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
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였다.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사울
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. 
▶질문: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람들은 전쟁 승리를 축하하
며 사울이 죽인 자는 (   )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(   )이라고 노
래하였다.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? 
▶생각하기: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
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.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돌
보면서 그 양들을 위협하던 곰, 사자와 대적하여 싸운 바가 있다. 
일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치기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힘을 길렀
고,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용사로 준비되었던 것이다.

▶내용요약: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쫓겨 다니는 처지가 되었다. 
그 과정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. 
요나단은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, 하나님께서 다윗
의 원수들을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그날에도 요나단의 집안
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요청하였다. 
다윗이 곳곳으로 피하여 다니는 동안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
게 되었고, 반면 사울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. 사울은 놉 
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제사
장들, 심지어 그 땅 주민과 가축들까지 칼로 쳐서 죽였다. 
▶질문: 삼상 23장을 보면 그 당시 그일라 주민들을 괴롭히던 족
속들은 무슨 족속이었는가? 
▶생각하기: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잡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다
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. 이성을 잃은 리더에 의해
서 다윗을 쫓느라 국력이 낭비되고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 와
중에 다음 리더가 준비되고 있었다. 


